
국내 PCONA 개발“한창”
도로표지용 도료 무공해 안료로 전환 계획에 발맞춰

국내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되는 안료가 현재의 공해성 무기안료에서 무공해 안료로 전환된 전망

이어서 이 안료에 사용될 중간체의 연구·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로 표지용 도료 황색에 사용되는 황연(Chrome Yellow)이 납·크롬 등 중

금속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의 대체를 위한 K S규격이 새롭게 규정·발표되었다.

이에 따르면 현재의 황연 (Chrome Yellow)을 대체할 안료로 Pigment Yellow75가 사용될 예정인데,

우성화학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안료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체로는 P C O N A가 사용되는데 국내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

다.

유니온물산은 P C O N A의 자체개발에 성공, 연산 3 6 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나 아직 안료의

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Pigment Yellow 1,3용으로월 2 ~ 3톤 생산에 그치고 있다.

한편, 한서화학도 P C O N A의 개발을 마쳤으나 아직 국내 수요가 미미한 상태이고 유니온물산과의

과당경쟁을 우려, 생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P C O N A는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무독성으로 외국제품과 비교, 물성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

다고 알려졌다. PCONA 생산국 중 유명한 곳은 인디아이다.

P C O N A의 국내 수요는 9 2년 황연 사용량 추정치인 1 0 9 0톤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, 가격은 수

출가격이 K G당 3 . 6 0달러, 내수 가격은 K G당 3 4 0 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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